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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자로 세계와 교류하고
문자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5.3.12.(수) 10:00

담당부서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연구교육부

책임자 부장 방민규 032-290-2050

담당자 학예사 김가희 032-290-2051

“고대 문자에 담긴 고대인의 삶 엿본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쐐기문자·이집트문자 관련 학술총서 발간  
- 국제학술대회 성과를 수록한 학술총서 국영문 동시 발간

- 아시리아학, 이집트학 분야 국제적 석학들 연구서 집필에 참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지난 학술 성과를 담은 학술총서 <문자의 여명: 베

히스툰 명문과 로제타 석비로 본 쐐기문자와 이집트문자>를 발간하고, 누

리집(www.mow.or.kr)을 통해 무료 배포한다. 이번 학술총서는 지난해 10

월 개최된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해외 연구자 논문 7편을 담은

것으로, 로제타 석비와 베히스툰 명문을 중심으로 쐐기문자와 이집트문자의

출현과 발달 과정 그리고 문자 해독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독자를 위해 국문과 영문 원고를 모두 실었다. 

로제타석과 베히스툰 명문, 고대 문자 해독에 결정적 역할

로제타 석비와 베히스툰 명문은 고대 문자 해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

료로, 이들의 해독은 긴 시간 미지의 영역이었던 역사의 가장 초기 단계

지식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번 학술총서는 총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로제타 석비와 이집트문자’를 주제로 ▲로제타 석비 속 고대 문자를 풀다:

해독을 향한 대장정(일로나 레굴스키, 독일 베를린 이집트박물관), ▲이집

트 성각문자는 고대 이집트어 서사를 위해 어떻게 잘 변용되었는가?(장 위

낭, 벨기에 왕립아카데미), ▲알파벳 초기 역사에서 이집트문자의 역할(벤

하링,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에 대한 논문을 수록하였다.

2부 ‘베히스툰 명문과 쐐기문자’에서는 ▲베히스툰 명문의 해독 과정: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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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및 엘람어 연구 맥락에서 본 중요성(하산 레자이 바그비디, 일본 오

사카대학교), ▲쐐기문자의 초기 발전 과정과 지역적 변용(제이콥 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중의성의 힘: 아시리아-바빌로니아 주석과 쐐기문자 연

구(에카르트 프람, 미국 예일대학교)를 주제로 한 논문 3편을 수록하였다.

문자에 담긴 고대 인류의 생활사

문자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한다. 고대 문자의 해독은 접근 불

가능했던 ‘깊은 역사’를 밝혀낸 19세기 위대한 지적 성과 중 하나였다. 이

번 학술총서에서는 문자의 발전과 문화적 전환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각 문자가 특정 사회나 문명 내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변형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해당 문화의 정치·종교·사회적 맥락과 어떻게 상호

작용 했는지에 대한 ‘문자의 다층적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방민규 연구교육부장은 “이번 학술총서를 통해 고대

문자의 중요성과 그 해독 과정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문자

연구의 저변 확대 및 학계와 일반 대중에게 문자 연구의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학술총서 표지 이미지 1부.

     2. 학술총서 내지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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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학술총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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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학술총서 내지 이미지(국/영문)


